
목격관련

목격자 입장에서의 목격 관련 내용

[목격학생 송○○ 목격관련]
2025년 4월 15일
송○○은 체육시간에 조○○이 박○○의 달리기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으
나, 수업 중이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함.

송○○은 '웃긴애들' 채팅방에서 조○○이 박○○ 영상을 올리고 "걷는 거냐 뛰는 거냐ㅋㅋ
ㅋ"라고 한 것을 보았으며, 다른 친구들이 "ㅋㅋㅋ", "개웃기네"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함
께 목격함.

2025년 4월 16일
송○○은 정○○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박○○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것을 보았고, 점
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을 목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.

2025년 4월 17일
송○○은 수학시간에 이○○이 발표하다 말을 더듬는 모습과 조○○이 이를 촬영하는 것을 
동시에 목격했으나,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음.

[목격학생 안○○ 목격관련]
2025년 4월 17일
안○○은 '웃긴애들' 채팅방에서 조○○이 이○○의 발표 영상을 올리고 "이○○ 랩하나?"라
고 한 것을 보았으며, 김○○가 "말더듬이 콘테스트 1등감" 등의 댓글을 다는 것도 실시간으
로 목격함.

안○○은 채팅방 분위기가 점점 이○○을 조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불편함
을 느꼈지만,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채팅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
함.

2025년 4월 18일
안○○은 점심시간에 정○○이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이○○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
했으며, 이○○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이 찍히는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
말리지 못함.

안○○은 채팅방에서 정○○이 "외톨이의 일상", "친구 없어서 책이랑 대화하나봄" 등의 글
과 함께 이○○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개입하지 못함.

[목적학생 박○○(가해자와 동명이인) 목격관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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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19일
박○○은 미술시간에 김○○가 최○○의 교복 착용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으며, 최
○○이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지만 수업에 집중하려고 외면함.

박○○은 쉬는 시간에 김○○가 촬영한 최○○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웃는 모습
을 목격했고, "패션 테러리스트"라는 말을 직접 들었지만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
고 넘어감.

2025년 4월 20일
박○○은 미술시간에 조○○이 최○○의 작품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으며, 최○○이 
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조○○이 비웃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지만 
개입하지 않음.

[목격학생 여러명 집단목격관련]
2025년 4월 21일
'웃긴애들' 채팅방에 참여한 목격학생들(송○○, 안○○, 박○○ 포함 총 5명)은 조○○, 정
○○, 김○○가 피해학생 3명을 '삼대장', '트리오'라고 부르며 새로운 별명을 만드는 과정을 
실시간으로 목격함.

목격학생들은 채팅방에서 피해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"ㅋㅋㅋ", "웃겨" 등의 단순 
반응만 보였고, 일부는 "너무한 거 아니야?"라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으로 말리지는 않음.

2025년 4월 22일
송○○과 안○○은 체육시간에 김○○가 피해학생 3명이 같은 팀이 된 것을 보고 "꽝팀 완
성"이라고 말하며 다른 학생들이 웃는 상황을 목격했고, 피해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
도 함께 봄.

박○○은 청소시간에 정○○이 피해학생들 담당 구역을 고의로 더럽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
으며, "청소도 제대로 못하네"라는 말을 듣고 피해학생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모른 
척함.

[방관자적 목격학생들의 심리상태]
2025년 4월 15일~22일 전반
목격학생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,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
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함.

일부 목격학생들은 피해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, 가해학생들과의 관계가 
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, 채팅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망설임.

목격학생들 중 몇몇은 선생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, "고자질"이라는 낙인이 찍힐 
것을 두려워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신고를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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